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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the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ers participating in family education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HEE), their resilience, and their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94 middle schoolers in Sejong-s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4), a method for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a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ngagement, resilience,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econd, the result shows 

resilience 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 their parents is to enhance the middle school 

learners' resilienc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family education classes in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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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심리

적, 인지적, 사회적으로도 성인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시기다

(Lee et al., 2012). 청소년은 성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성장기에 여러 발달 능력의 토대를 가족 안에서 구축하며 부

모와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맺는다(You, Kim, & Kim, 2018).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

년의 발달 특성은 태어나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과 의존, 자율과 애착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행동과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갈등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모

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가 된다(Lee 

et al., 2012).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나 가족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

터 회복의 과정을 함께하며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Yoon, 2018).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갈등, 문제

상황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관계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에 적응하는 능력,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스스로의 훈련과 노력으로 높아질 수 있

다(Kim, 2011). 긍정심리학에서 등장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

념은 회복탄력성 형성을 돕는 보호요인과 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보호요인은 위

험요인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

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위험요인은 심리⋅정

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기대되

는 능력에 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Hong, 

2006).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사회의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 학교와 사회

에서의 긍정적 관계보다 가족 수준에 해당하는 부모의 영향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고(Min & Lee, 2013),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이 높으며(Cho, 2005),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Sung, 2010).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친

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임에

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에 영향

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회복탄력

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의 위험요인

이 청소년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과잉적 양

육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회복탄력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 Lim, 2013). 가정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며(Han & Do,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

부갈등(Jeong, Kim, & Lee, 2009)과 가정폭력 경험(Lee, 2007)

과 같은 가족문제도 회복탄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청소년

의 회복탄력성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인 만큼,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아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은 아이는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취약하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만이 예상되는 것

은 아니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라는 

것은 결정론적이고 선형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가족체계의 

안과 밖에서 ‘다중적이고 반복적(multiple and recursive)’으로 

만들어지는 영향 관계이다(Walsh, 2011, p. 29). 가족체계론적 

관점은 다양한 가족 연구와 실천에 투영되었는데,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 가족생활이 다른 미시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 기능이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을 설명해준다(Walsh, 2011).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또 다른 미시체계인 학교를 통해 회

복탄력성이 후천적으로 키워진다면, 이것이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작동하며 선순환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수업은 청소년들이 자신

의 삶에서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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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가족수업에서

는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원의 역할,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

성하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변안전 사고에 대처 방법을 익

혀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 등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향상하

고자 하는 교과의 목표가 가족 단원에서 구체화되고,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한 가족체계 

안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

제적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서 지향하는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도, 회복탄력성을 통해 가

족체계 안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학교와 가정

이라는 미시체계 간의 연계와 개인 및 가족 수준에서 체계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수업참여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를 의미하며(J. Kim, 2014). 학습자가 교실 상황에서 수업 활동 

중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행위(Lee, 2014)이다. 

수업참여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성취도, 만족도와 같이 

수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Lee, 2014).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과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하

고 있지 않아 기술⋅가정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

의 완벽한 학습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 정도를 수업의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교과가 지향하는 목표 성취 달성 정도를 파악

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체계 안의 가족수업을 통해 학습자

의 수업참여 정도에 따른 학습자 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족체

계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면, 

가정과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

고, 청소년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족수

업 목표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

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학생이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수업참여도,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간의 상관관

계는 어떠한가?

둘째,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은 

어떤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과 수업참여도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수업은 가정생활 분야에 

속한다. 가정생활 분야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의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MOE, 2015). 구체적으로 중학교 기

술⋅가정 가족수업은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의 

영역 안에서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등의 내용요

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목표는 청소

년기에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가정생활과 안전

의 영역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변안전 사고와 대처 방법

을 익히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 등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청소년의 

생활 능력 향상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교과의 목표가 가족 

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한 

부모자녀관계 개선의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업참여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 준비, 수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와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Cho & Jang, 2016). 구분하여 보자면, 정서

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J. Kim, 2014). 이는 정서적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것, 인지적으로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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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학습전략 사용 등의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학습자의 준비도, 태도 및 구체적인 행동을 수업

참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상황에서 

수업 활동 중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행위(Lee, 

2014)로 정의하고자 한다. 

수업참여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과에서는 

Cho와 Jang(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Cho와 Jang(2016)은 가

정교과에서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Yoo와 Lee(2018)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설계 영역에서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여 학습자

의 수업참여에 관한 내용을 수업만족도에 일부 포함하여 수업

이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수업참

여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도, 만족도와 더불어 수업

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어(Lee, 2014), 

수업참여도를 단독 변인으로 교과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업참여 정도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을 하

고자 하는 열의가 높고 학습내용을 내면화하고자 하며(J. Kim, 

2014), 학업성취도도 높고, 학습내용을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

자 하는 경향이 크다(Choi, Chun, Ann, Jin, & Do, 2013). 또한, 

가정과는 아니지만 체육 교과에서는 뉴스포츠에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체육교육에서 지향하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창의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수업참여도가 

체육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신체적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Kim, Lee, & Maeng, 2019). 이처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 

정도는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후 알아보는 수업의 결과변인

이 될 수도 있지만, 교과교육 연구에서 해당 교과가 지향하는 

목표 성취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원인변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회

복탄력성, 부모자녀의 애정적 결속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수

업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족 수준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과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청소년 가정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정과 수업 목표의 당

위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Kim, 2011). 이

는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 역동적인 변화와 발달과정의 산물이다

(Lee, 2016). 회복탄력성의 과거 연구는 이의 발현을 돕는 보호

요인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회복탄력성

의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면서 회복탄

력성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Hong, 

2006). 

다양한 층위의 보호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는 

또래의 지지와 애착 관계보다 가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in과 Lee(2013)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

식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

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많은 지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Cho(2005)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

착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Song과 Sung(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매개하고 있었고, 부모가 지지원인 경우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관계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시기이지만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Lee(2007)는 가정폭력

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

한 보호요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호요인 중 가족 수준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공감, 협동성, 주장성), 학업적 탄

력성(학교 흥미, 학업태도, 학교 규범) 발달에 매개적으로 작

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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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변에 다양한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부정적으로 가정폭

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되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보다 적응적이고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회복탄력성의 위험요인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기대되는 능력에 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Hong, 2006). 위험요인 중

에서는 가족의 위험요인이 다른 층위의 요인들보다 청소년에

게 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외(2009)는 인문

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부부갈등

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의 

위협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위험 요소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협하는 데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Kim과 Lim(2013)

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 

가족 수준인 과잉적 양육과 회복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잉적 양육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회복탄력성,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 대한 간섭이나 능력 이상의 기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이 중요

함을 시사하였다. Han과 Do(2008)는 가정의 위험요인과 회복

탄력성, 또래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정의 위험요인

을 가족갈등, 가족생활로 구성된 통제 가능 영역과 가족의 구

조적 결혼, 사회경제적, 의료적 위험, 가족 환경 등으로 구성된 

통제 불가능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경로를 탐색한 결과 부부갈등이나 부모 상실, 가족 해체와 같

은 가정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

쳤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문제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정의 위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회복탄력

성이 문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매개역할이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받는 미시체계로서 가족환

경은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을 사용하여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Adamsons, Few-Demo, Proulx, & Roy, 2022). 

Kim과 Jeon(2021)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개인, 미시체

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범주화하여 청소년학에서

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층적 맥락 구조 중 미시체계 

영역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밝혔다. Hwang(2011)은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생태체계

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보호체계 요인 중 부모와

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과 부모자녀관계는 

개인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선행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이나 회복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부모 

양육 태도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부모 양

육 태도는 부모자녀관계를 결정하며 청소년의 성격 및 심리 정

서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Gang, Kim, & 

No, 2012), 양육 행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므로 

실제적인 행동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다. Park 

(1998)은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부모가 지

지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해당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더욱 높다

고 하였다. Kim(2010)은 자녀가 긍정적이고 성취적으로 부모

의 행동을 지각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활력성에서 정

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Lee와 Shin(2006)은 어머니

와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회복탄력

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Kim(2009)은 부모

의 애정적인 태도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회복탄력

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Shin(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가 민주적일수록 청소년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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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느끼

는 행복과 불행감에 영향을 미친다(Ahn & You, 2013; Lee, 

Jeong, & Lee, 2009).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가 마음을 주고받는 

통로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순기능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자

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돕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역기능적일 경우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스트레스

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K. Kim, 2014).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

절효과를 알아본 연구(Kim & Kim, 2016)에서는 청소년 여학

생에게서만 부모와의 폐쇄형 의사소통과 우울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 회복탄력성 증진이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우울

을 치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복탄력성의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대인예민성, 불

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Hong & Lee, 2014)에서

는 어머니와 자녀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

는 자녀일지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 수준에서의 변

화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과 관련한 수업을 통한 청소년의 개인 수준의 변화가 청소년

의 자기이해, 자존감, 부모됨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Jun et al., 2017; Oh & Choi, 2019), 가족

체계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Jeong & Lee, 2022).

이처럼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를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

어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향

상을 통해 청소년 가정의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체의 문제 행동의 감소와 더불

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의 교과 

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핵심개념 중 

‘관계’와 ‘안전’에서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에 참

여한 학생들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서 가족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

력, 가족상실의 주제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하

였고, 가족수업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가족수업의 효과 검증 이후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각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후속연구로서 연구대상은 모두 동

일하며, 세종시에 소재하는 A 중학교 2학년 72명과 B 중학교 

3학년 122명인 총 194명이다. 이 연구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준 .05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변수 총 13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89명인 것으로 나타

나 이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두 학교 

연구대상의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

는 모든 하위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사전

검사에서 집단 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 학생들의 학교별로 변인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료분석시에는 가족

수업 전후에 해당하는 두 시점의 패널 자료(two-wave panel 

data)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교, 기존의 회복탄력

성과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를 모두 통제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에 참여하였던 A 중학교와 

B 중학교 학생 전체 194명을 동일하게 연구 대상자로 하여, 

가족수업 전 실시한 사전검사지와 가족수업 후 실시한 사후검

사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191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9명(46.6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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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2명(53.40%)이고, 연구대상의 가정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98.00%)가 대부분이었으나, 부-자녀관계는 아버지가 있

는 경우 190명과 모-자녀관계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 188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중간정도(44.50%), 가정 분

위기는 대체로 화목하다(52.00%)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

고, 아버지 연령은 46~50세(43.60%), 어머니 연령은 41~45세

(52.40%)가 가장 많았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주로 대화하는 

상대(85.50%)와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69.70%)는 모

두 어머니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부모자녀관계

연구 대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관계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 

(Roberts & Bengtson, 1993)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의 관계 4문항, 어머니와의 관계 4문항, 총 8문항으로 아버지

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항 내용은 동일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재할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여성 어른, 남성 어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Likert 척도 응답은 6단계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정도를 ‘아주 조금(1)’부터 ‘매우 많이(6)’까지 체크하는 것이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해당하는 여성 어른, 남성 어른

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결속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확인으로 

Cronbach’s α를 산출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93, 어머니와의 

관계 .89로 높게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수업참여도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참여 

정도는 수업 활동에서의 행동적, 정서적 참여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Skinner, Kinderman과 Furrer(2009)가 개발한 척도에서 

16번 문항을 추가 번안하여 수정한 Lee(2014)의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참여 5문항, 정서참여 5문항, 

행동이탈 5문항, 정서이탈 12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행동참여는 ‘나는 수업 중에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다’와 같은 학습 활동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동안 학생의 주의, 

노력, 지속성을 평가하는 문항이고, 정서참여는 ‘나는 수업시

간이 재미있다’ 등의 수업 중 흥미와 만족, 열정, 즐거움 등의 

정서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행동이탈과 정서이탈 문항은 ‘나

는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 또는 ‘나는 수업 하는 도중

에 지루함을 느낀다’ 등의 역채점 문항으로, 이 연구에서는 

행동참여 5문항과 정서참여 5문항의 총 10문항만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Likert식 ‘전혀 그렇지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단계 평정척도식이며, 수업참여도 척

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정서적 참여가 높았음을 의미

한다. 신뢰도 확인으로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91인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매개변수: 회복탄력성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Shin, Kim, & Kim, 200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긍정성(감사하

기, 생활만족도, 자아낙관성), 사회성(자아확장력, 소통능력, 

공감능력)의 3가지 요인과 요인별로 각각 3문항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총 27문항이다. 응답은 Likert식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단계 평정척도식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

도 확인으로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92인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의 참

여도와 종속변수인 부모자녀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 수준

이라는 개인 특성과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라는 가족 특성을 통

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개인 특성인 성별(남, 여)과 학교(A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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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B학교), 가족특성 중 부모의 연령(40대 이하, 50대 이상),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중 이하, 중상 이상), 가정의 화목여

부(대체로 화목 이하, 매우 화목)은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3. 연구 설계 

중학교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가족수업의 참여 정도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는 통제 변인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

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어 두 시점의 패널 자료(two-wave panel 

data)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즉, 첫 

번째 시점의 종속변수값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의 

기본수준을 상정함으로써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연구대상이나 연구문제에서 효과적인 방법을(Johnson, 2005)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Win 23.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3.3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가족수업 후 가족수업에 대한 학습자

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 분석 및 VIF를 실시하였

다. 둘째,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회복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업참여도를 독립변인(X), 부모자녀관계를 종

속 변인(Y), 회복탄력성을 매개 변인(M)으로 하여 단일 매개 

변인이 존재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Model 4). 마지막으로, 

매개 분석 이후 신뢰구간 95%에서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

개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 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1>과 같고, 모든 

변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r=.49, p<.01), 가족수업 참여도와 어머니-자

녀관계(r=.16, p<.05), 가족수업 참여도와 아버지-자녀관계(r= 

.17, p<.05)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어머니-자녀관계(r=.41, p<.01), 회복탄력성과 아버지-자녀관

계(r=.37, p<.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자

녀관계에서는 모-자녀관계와 부-자녀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r=.70, p<.01),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의 높은 애정적 

결속 정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의 애정적 결속 정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변수를 포함한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각각 0.1 이상, 10.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와 

M = i1 + aX + eM

Y = i2 + c’X + bM 

+ eY

Figure 1. Hypothe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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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모형 분석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메커

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

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가족수업 참여도가 회복탄력성을 통해 어

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참여 정도가 높을

수록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애

정적 결속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소속학교,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수업 적용 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를 통제

하였을 때, 수업참여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0.32만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0.32, p<.001), 수업참여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회복탄력성

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어머니와의 관계 점수가 0.67만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7, p<.001). 수업참여도가 1점 더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가 0.21만큼 향상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였다(ab=0.21, p<.001).

가족수업 참여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수업 참여도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아

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족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업 참여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회복탄

가족수업 참여도 회복탄력성 모자녀관계 부자녀관계

가족수업 참여도 -

회복탄력성  .49** -

모자녀관계 .16* .41** -

부자녀관계 .17* .37** .70** -

M(SD) 3.96(0.60) 3.86(0.53) 5.08(0.88) 4.63(1.13)

*p<.05, **p<.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ngagement,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회복탄력성(M) 모자녀관계(Y)

Coeff. SE p Coeff. SE p

가족수업 참여도(X) a 0.32 0.05 <.001 c’ -0.09 0.09 .34

회복탄력성(M) - - - b  0.67 0.13 <.001

Constant i1 0.56 0.26 <.05 i2  1.76 0.47 <.01

R2=0.51 R2=0.44

F(8, 179)=23.63, p<.001 F(9, 178)=15.55, p<.001

*p<.05, **p<.01, ***p<.001

Note. 성별, 부모연령, 생활수준, 화목 여부, 소속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통제됨

Table 2. Resilience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N=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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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점수가 0.33만큼씩 증가하였고(a=0.33, p<.001), 수업참

여도가 동일할 때 회복탄력성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아버지와

의 관계 점수가 0.93만큼 증가하였다(b=0.93, p<.001). 수업참

여도가 1점 더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정적 관계가 0.31만큼 향상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ab=0.31, p<.001). 

이와 같이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

녀관계 간에 회복탄력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이러한 완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

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은 원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원표본 내의 관찰치들을 반복적으로 

복원 재추출하여, 새로운 표본을 생성한다. 분석 과정을 통해 

추정된 값들은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95% 신뢰구간에 따라 

상한 경계와 하한 경계가 결정되며 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

하지 않으면 추정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Hayes, 2015).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95%에서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개로 상정하여 부트스트래핑한 결과, 어머니와 자

녀 간의 간접효과(ab=0.21)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0.10~0.34)은 0보다 크게 나타났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간접

효과(ab=0.31)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16~0.47)이 0보다 높

았다. 즉,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어머니와의 애정 관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은 

0.10이고 상한값은 0.34로 0값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회복탄

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결과, 매

개효과 계수의 하한값은 0.16이고 상한값은 0.47로 0값을 포함

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었다. 요약하면, 가족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모-자녀관계 .21 .09 .10 .34

부-자녀관계 .31 .08 .16 .47

Table 4. Confidence interval of the mediation effects

Figure 2. Final model

회복탄력성(M) 부자녀관계(Y)

Coeff. SE p Coeff. SE p

가족수업 참여도(X) a 0.33 0.05 <.001 c’ -0.10 0.11 .37

회복탄력성(M) - - - b  0.93 0.16 <.001

Constant i1 0.52 0.26 <.05 i2  0.73 0.55 <.01

R2=0.52 R2=0.53

F(8, 181)=24.96, p<.001 F(9, 180)=22.61, p<.001

*p<.05, **p<.01, ***p<.001

Note. 성별, 부모연령, 생활수준, 화목 여부, 소속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통제됨

Table 3. Resilience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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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

자의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간의 메커니즘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

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수업참여도와 회복

탄력성,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

관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자녀관계와 부-자녀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의 높은 애정적 결속 정도는 아버지와 자녀 관

계에서의 애정적 결속 정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와 

참여 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가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변인들이 각각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정적 상관관계을 설명하는 Hwang 

(2011)과 Kim과 Shin(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회복탄력성을 통해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가 부모

자녀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업에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적극 참

여한 학생들은 회복탄력성이 더 많이 향상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에 더 많

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수업에 적극 참여할수록 

자신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부모자녀관계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 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과에

서 지향하는 목표성취정도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도에 따

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중요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수업의 효과를 보여주며, 가족수업은 

청소년 스스로 삶의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잠재적

인 힘을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에서의 가족관계까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서 청소년 개인의 변화가 미시체계에 해당하

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Walsh,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첫째, 자료 수집에 있

어서 이 연구는 세종시의 두 학교 194명의 중학생을 편의 표집하

였기에 모형을 검정하는 데에 필요한 표본 수는 충족하였으나 

대표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에 어렵다. 

이 연구는 두 시점을 활용하여 횡단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종단 

자료를 통해 가정과의 가족수업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향상

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만을 검증하는 단순 매

개 모형을 설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

급통계를 활용하여 가족수업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부모자

녀관계의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즉,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관련 요인과 수업을 통해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체계 내의 요인을 고려한 다중매개모형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년의 응답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보원 편향

(informant bias)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이므로 가족 수준의 관계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쌍(dyad)으로 된 자료를 

통해 가족수업이 청소년과 부모에게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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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에 따른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후, 학습자의 수업참여

도에 따라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검증한 

후속 연구로서 수업참여도가 원인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수업

참여도는 수업참여자의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업 

전과 수업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행동적, 정서적 특성을 수업 

후에 측정해야 하는 원인 변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 변인으로서 측정될 수 있는 가족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단원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과 교수⋅학습 방법

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수업에 참여

하는 학습자의 역량 향상으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추후 학

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가

족수업을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를 이루는 모든 체계에서 양방향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여 가족수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

이다. 일회성, 일방향적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으로 이

루어지는 가정과의 가족수업을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 관계

형성능력 향상을 이루어 가정과교육에서 지향하는 교과 목표

가 현재와 미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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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메커니즘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학생이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세종시 소재 중학생 남녀 19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

성, 부모자녀관계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전매

개효과를 보였다.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만의 회복탄력성 향상으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

로 향상되는 메커니즘이 검증됨을 보여주어 가족수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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